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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번 문항 상세풀이

(풀이 1)� 점  를 지나고 기울기가 인 직선의 방정식은  이다.

곡선  과 직선  가�만나는 점의 개수가 ∞ 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다.

함수  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.

발견적으로,� 이 충분히 작으면,� 만나는 점의 개수는 개다.�

�

따라서,� 만나는 점의 개수가 개가 되지 않는 의 최솟값을 찾으면 된다.

점  를 지나고 곡선  에 접할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화할 수 있는 후보가 된다.

  에  를 대입하면,�  이므로,�   ,�    


이다.



i   일 때에는 접점이   이라는 뜻이고,� 만나는 점의 개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수식으로

확인해봐야 한다.

  이므로,� 에서  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 이다.� 따라서,�

근의 개수는 개다.

ii �    

일 때 :� 접점의 좌표가  


이므로 만나는 점의 개수는 그래프상으로 두 점에서

만날 것임을 알 수 있다.� 만약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게 수식으로 한번 더 확인한다.

이 문항을 학습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�그래프는 수학에서 직관에 의해 문제 풀이 시간을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.

②�따라서,� 문항을 해결할 때 그래프의 요소가 개입되면 풀이가 엄밀해지지 않음을 이해한다.

③�풀이가 다소 엄밀하지 않더라도,� 개개인에 따라 문항의 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.

④�그러나 정답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
(풀이 2)

에서 와 같이 식을 변형한 후,� 양변에 를 나누어도 된다.

이와 같은 풀이 방식은 과거 ≤  ≤와 관련한 수능 문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는 있다.

다만 ≤  ≤ � 문항과는 달리,� 이 문항에서는 이와 같은 발상이 수험생이 구사하기에 절대로 쉽지

않으므로,� 이 풀이는 수학영역의 비밀 해설지의 풀이 2)를 참고하여 한번 활용해보는 연습을 한다.



(풀이 3)

 으로 변형하여,� 이 삼차방정식의 근의 개수의 관점에서 생각해본다.

미분해보면,� 임을 알 수 있다.� 이 도함수는 이차함수이고,� 의 값이 변화하므로 의 위치에

따라 개형을 논할 수 있다.� 의 값이 작은 것부터 논해야 한다는 것은 위의 문항을 통해 알 수 있다.

i �  인 경우 (이 은 판별식을 통해 나온 값입니다.)

도함수의 근이 모두 허근,� 즉 실근을 갖지 않으므로 원함수의 그래프는 개의 실근을 갖는다.

ii �  인 경우

도함수의 근이 중근을 가지므로 원함수의 그래프는 개의 실근을 갖는다.

iii �  인 경우

도함수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.� 따라서,� 그래프는 최소 개의 실근,� 최대 개의 실근을

갖는다.

따라서,� 우리가 구하는 답은 개의 실근에서 개의 실근으로 바뀌는 지점이 될 것이다.� (←� 논리적 생략)

실근이 개인 경우는 극값과 해가 일치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.

 과  이 모두 성립하는 의 값을 구하면 된다.

를 대입하여 정리하면,�  이다.�    


� 또는   이다.

  일 때   이므로 문제의 가정에 모순이고,�    


일 때  


이므로 성립한다.

이 풀이는 수식만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했으나 중간에 한 가지 추측이 들어갔습니다.�

이 추측이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의 값에 따라 삼차함수의 개형이 연속적으로(Not� 이산)� 변해야

합니다.


